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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준비하는 삶  ”
	“위령의 날 ” (둘째미사)
	2008년11월2일

	복음 묵상; 
	[마태 11,25-30]
	[지혜 3,1-9]
	[로마 5,17-21]

	오늘은 위령의 날입니다. 우리 보다 먼저 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본 고향,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묘지를 돌면서 묘비를 읽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묘비의 글은 세 줄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는가’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뒤에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마음이 콱 찔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며 살도록 다짐합시다. 현세가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천상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꿈꿔봅시다.

(안동 허춘도 신부님 강론중에서)


	축하합니다.

황선기 마티아 본당 신부님 착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주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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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속에서본 하늘입니다
	모든 사제는 3대의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3대의 미사 중 한 대는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미사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셋째 미사는 교황의 지향에 따라 봉헌한다. 

교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중에 성총지위(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

한 상태)에 있는 이가 묘지를 방문하여 전대사를 받기를

청하며 교황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하면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이를 연옥 영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빌어주리라 확신합니다.








